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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대문(四大門) 밖 최초 -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

 한옥신축 및 수선 시 최대 1억원 보조·융자

 앞으로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지(성북동 62번지 일대) 및 앵두마을(성북동1가 

105번지 일대)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12.26. 이 두 곳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한옥신축 시 최대 8000만원을 보조

하고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면 개보수의 경우 최대 6000만원 

보조, 4000만원 융자, 지붕 등 부분 개보수는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은 북촌 및 인사동 등 종로구 한옥밀집지역 안에서만 이루어

졌다. 아무리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이라도 밀집지역 내에 소재해 있지 

않으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은 ‘서울 한옥선언(2008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되었던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 지정한 것의 

최초 지역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성북구는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2013.12.31.)’을 통해 성북구내 한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옥밀집지역을 구체화 

한 후 ‘성북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성북동 선잠단지 및 앵두마을 일대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북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의 건축주들로부터 

한옥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가능 한도액을 결정하게 된다.

향후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내에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못하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북구는 한옥보전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별한옥이라도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한옥보전지원기금도 조성했다.

또한 한옥보전에 대한 저변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옥아카데미는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 위치도

성북동 62-17(선잠단지 일대) 성북동1가 105-11(앵두마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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